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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적인 면이 자연치아과 거의 같을 정도로 기능이 뛰

어나고 수명 또한 반영구적이어서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후

에는 감각이상이나 턱뼈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에서 지난해에는1262건으로 급증

했다고 한다.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치과환자라면 치과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격에만 치중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시

술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박사)의 조언으로 안전한 임

플란트를 위한 치과선택 기준 5가지를 알아본다.




1. 의료진의 임상경력이 많은가?


임플란트를 받을 치과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상경험이 많은 의

료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치과지식의 공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

항이다. 


임플란트는 의외로 복잡한 시술이다. 치아 잇몸뼈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금속의 기둥을 심은 다음

에 완전하게 고정되면 그 위에 보철을 올리는 수술이다. 때문에 잘못 시술하면 인공치아가 흔들리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시술경험이 많아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전문의에게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2. 최소절개, 최소통증 시술이 가능한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에는 최소한 절개를 하고 통증도 최소화 하는 '최소절개 최소통증'이 필요

하다. 저통마취 시스템으로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레이저시술로 최소부위만 절개하여 시술하는

치과가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좋다. 일명 '물방울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출혈과 통증을 줄

이고 안정성 높은 시술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전용 수술실이 있는가? CT촬영은 가능한가?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치아와 턱뼈의 정

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D입체 CT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기기는 X선이나 엑스레

이보다 3천배 이상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술부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가?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좋고 치조골과의 결합이 잘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해야 한다. 생체친

화성이 좋은 임플란트의 재료들로는 티타늄, 지르코늄, 니오비움, HA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강도나

뼈와의 결합능력 등을 고려할 때 티타늄 임플란트가 가장 안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티타늄 임플란트는 오랜 기간 실험을 거쳐 인체에 안전한 재료임이 밝혀져 왔으며 정형외과나 신

경외과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현재는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생

체결합력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 또한 더욱 높이게 된 것

이다. 


5. 사후관리에는 문제가 없나?


임플란트는 시술후에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술 후 1년 동안에는 3개월마다 한번 그리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만 보고 치과병원을 선택했는데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의사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의외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머리 무거웠던 소년,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검은물로 풍덩!’ 


▶ 버스껴 버스껴, 딱 봐도 좁아 보여…운전자 패기 甲 "누가 나 좀 빼줘요~" 


▶ 네가 학교에서 사라지면, 여고괴담의 반전 마무리? "넌 죽으면 안돼!" 


▶ 피자 혼자 먹는 법 "주인아, 딱 한 입만 줘. 나 보이지? 나 유령 아냐!" 


▶ 예상 여름 휴가비 약 22만원 예상, 88.5%가 국내 예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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